
민쌤: 여러분, 안녕하세요? 사뿐사뿐 민쌤입니다.

권쌤: 안녕하세요? 반짝반짝 권쌤입니다.

민쌤: 권 선생님, 운전하는 거 좋아하세요?

권쌤: 운전요?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필요하니까 하는 편이에요.

민쌤: 그렇군요. 지금 운전하며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도 계시지요? 오늘은 한국 교통

수단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볼까요?

권쌤: 네, 좋아요. 한국은 정말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유명하지요?

민쌤: 맞아요.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많이 막히지요.

권쌤: 외국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은 한국에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.

민쌤: 정말 그래요. 특히 초보운전자들은 아주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해요.

권쌤: ‘초보’라는 말은 무엇이든 처음 한다는 뜻이죠.

민쌤: 맞아요. 예전에는 ‘초보운전’이라는 스티커를 차 뒤에 붙이고 다녔는데 요즘도 그러나요?

권쌤: 요즘은 ‘초보운전’이라고 붙이고 다니면 운전하기가 더 어려워요.

민쌤: 어머나, 그러면 정말 초보운전자는 어떻게 해요?

권쌤: 요즘은 ‘초보운전’이라는 말 대신 다른 문구를 붙이고 다니더라고요.

민쌤: 어떤 문구요?

권쌤: 예를 들면 ‘저도 제가 무서워요,’ 이런 거요.

민쌤: 정말 재미있네요. 운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운전 실력을 믿을 수 없다는

얘기잖아요.

권쌤: 네, 그러니까 다른 운전자들에게 배려를 부탁한다는 귀여운 의미도 같이 들어 있지요.

민쌤: 그렇군요. 또 다른 문구는 어떤 게 있어요?

권쌤: ‘먼저 가. 난 이미 틀렸어’라는 문구도 많이 봤어요.

민쌤: 그 표현도 다른 운전자들을 살짝 미소 짓게 할 거 같은데요.

권쌤: 그렇죠?

민쌤: 이런 재미있는 문구 덕분에 서로 양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.

권쌤: 맞아요. 그런데 사실 한국은 운전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리한 점이

많잖아요?

민쌤: 그렇지요. 한국은 버스전용차로가 아주 잘돼 있어요.

권쌤: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다니는 길이라는 뜻이죠.

민쌤: 네, 맞아요. 저는 오랜만에 한국 갔을 때 버스 타는 법을 몰라 한참 고생했어요.

권쌤: 그러셨어요? 도로 일차선은 버스전용차로예요. 그러니까 버스를 타려면 중앙선 쪽에서

기다려야 해요.

민쌤: 중앙선이라면 도로 한가운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?



권쌤: 네,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장소가 구별되어 있어요.

민쌤: 하지만 모든 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건 아니지요?

권쌤: 네, 주로 교통이 혼잡한 도시의 중심부에 있어요.

민쌤: 그렇군요. 그리고 요즘은 교통 상황을 알려 주는 앱이 있어서 아주 편리하던데요.

권쌤: 맞아요. 버스 도착 시간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지하철 시간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.

민쌤: 한국의 지하철은 제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할 뿐만 아니라 아주 깨끗하기로 유명하지요.

권쌤: 네, 그리고 안내 방송도 여러 나라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

같아요.

민쌤: 맞아요. 또 지하철을 이용하면 서울시 어느 곳이나 쉽게 갈 수 있잖아요.

권쌤: 그렇지요. 경복궁, 동대문, 명동, 그리고 광화문, 홍대 입구 등 지하철로 편하게 갈 수

있지요.

민쌤: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지요?

권쌤: 맞아요. 티 머니(T-money)라고 하는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, 지하철, 택시를 모두 이용할

수 있어요.

민쌤: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거나, 지하철 안에서 다른 노선으로

갈아탈 때 무료랍니다.

권쌤: 그러니까 여러분, 한국에 가시면 교통카드를 꼭 구입하셔야 해요.

민쌤: 교통카드는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?

권쌤: 인천국제공항 안내 데스크나 편의점에서 사실 수 있어요.*

민쌤: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면 지하철로 연결되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

교통카드부터 챙기셔야겠네요.

권쌤: 네, 그리고  한국에는 편의점이 엄청 많아서 어디서나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.

민쌤: 여러분, 오늘은 한국의 교통수단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, 어떠셨어요?

권쌤: 한국을 여행하실 때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 보세요.

민쌤: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단어를 살펴볼까요?

권쌤: 네, 오늘은 교통 체증, 운전자, 대중교통, 세 단어를 골랐어요. 교통 체증, 운전자,

대중교통.

민쌤: 이 단어들의 뜻과 예문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.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

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

권쌤: 안녕히 계세요.

<주요 단어>



1. 교통 체증: 도로에 차가 많이 몰려 길이 막힌 상태

-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하지요.

- 교통 체증을 피하려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세요.

2. 운전자: 차를 운전하는 사람

- 운전자마다 운전하는 습관이 달라요.

- 운전자는 길을 건너는 사람을 보호해야지요.

3. 대중교통: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

- 한국은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해요.

-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.

* 혹시 상황이 변경되어 안내 데스크에서 교통카드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면, 공항버스

정류장이나 공항 지하철역 판매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
